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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eonju, the capital of Later Baekje, was th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center of the 

kingdom. However, due to urbanization, most related remains have been destroyed or disturbed, 

making it difficult to determine the city’s original structure and the exact location of the royal 

palace. This study departs from a north–south axis connecting Geonji-san and Gonji-san, the 

guardian mountains of Jeonju. The Jonggwangdae site is established as a key indicator along this 

central axis for locating the palace. Supporting evidence comes from the ‘Twin Lion Floor Brick’, 

discovered in 1926 near the present-day Korea Traditional Culture Center. This brick, dated to 

the late Silla to early Goryeo period, suggests that the area once served as a central administrative 

or palace complex. The main hall of the Later Baekje palace was likely located near the present-day 

Jeonju High School and the Seohae Grandbleu Apartment complex in Hanok Village. The athletic 

field of Jeonju High School is presumed to have functioned as a large plaza in front of the palace. 

The palace’s rear garden is identified with the Bandae-mi area, while the former prison site is 

considered to have been a separate space that may have included facilities such as the Sajik altar.

※ Keywords : Later Baekje, Jonggwangdae, Geonji-san, Gyeon Hwon, the royal palace

33)

• 이 논문은 2025년 11월 13일(목)에 개최된 ｢전주 종광대 토성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전주 종광대 토성의 역사적 가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181

1. 머리말

도성은 한 국가의 정치적 중심이자 문화·경제적 중심지로, 특정 국가의 구체적인 정치 구조나 군주권

의 성격 그리고 도시계획의 특징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후백제의 정치·사회·문

화적 변동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후백제의 都城 연구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도시개발이 진행되

면서 유적이 있던 곳에 주택이나 도로가 들어서면서 후백제 도성 유적이 파괴되거나 교란되었다. 그러

한 탓에 후백제 도성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후백제 도성의 모습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이유이다. 그나마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전주부사󰡕 등의 기록을 통해 편린이나마 살필 수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다만 그 정도로는 도성 모습을 온전히 재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발굴 결과를 확인해 줄 문헌 기록도 적어 후백제 도성 연구의 한계로 작용한다.1)

현재 발굴 작업이 지속되면서 성과도 적지 않았다. 파편들이나마 도성의 모습을 재구성해 볼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인 면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鍾廣臺 유적이다. 종광대는 후백제 때 종이 있었다2)는 

이야기가 전하는 곳으로, 후백제와의 관련성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공간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도성연구 성과를 정리한 후,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기록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종광대를 중심으로 후백제 

도성 가운데서도 궁성의 위치 및 그 구조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2. 후백제 도성 관련 기존 연구 성과

李穡(1328∼1396)은 “완산은 백제왕 견훤의 고도이다.”3)라고 하였으며, 朴長遠(1612∼1671)은 ｢
送朴季淵全州通判之行｣에서 “산은 풍패를 둘러쌌는데, 일찍이 封

邑이니(山圍豐沛曾封邑), 돌 무너진 것은 견훤이 예전에 쌓은 성이

다(山圍豐沛曾封邑 石壞甄萱舊築城)”4)라고 하였다. 박장원의 언급

은 전주 도성을 둘러싼 후백제 성벽의 존재를 언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주 도성에 대한 연구는 󰡔全州府史󰡕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주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전주부사󰡕는 일제강점기인 

1936년경에 편찬 작업이 시작되어 1942년에 완성되었다. 그 가

운데는 후백제 도성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전주부사󰡕의 ｢전

주부경역연혁도｣에는 전주 도성을 ‘반월형의 평지와 산성이 혼합

된 복합 도성체계’로 정리했다. 도성의 외곽은 남동쪽으로는 동고

산성-기린봉, 북서쪽으로는 마당재-솔때백이, 서쪽으로는 서낭댕

1) 전주 도성 관련 연구성과는 2장의 후백제 도성 관련 기존연구 성과에서 정리하도록 하겠다.

2) 한글학회, 󰡔한국 지명 총람󰡕 12(전북편) 하, 1981, 366쪽.

3) 󰡔牧隱詩藁󰡕 卷2, ｢次韻題完山記室華同年詩卷三首 予訪華君至完山 同年尹典籤如京 偶相値 留數日 完山百濟王甄萱故都也｣.

4) 󰡔久堂集󰡕 卷2, 詩 南征錄 ｢送朴季淵全州通判之行｣.

<그림 1> 󰡔전주부사󰡕에 기재된 
후백제 도성 토성벽



182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Vol.9 No.1

이-반대미-고토성-카타쿠라 제사공장, 남서쪽으로 승암산-발리산-오목대-현 시청-반대미 능선으로 

연결된 구조로 이해하면서, 전주역(현재 전주시청) 동쪽 길과 구 東井里(전주고등학교 뒤 노송동) 연결 

도로의 언덕에 후백제 견훤이 쌓았다고 전해지는 토성지의 존재 등을 바탕으로, 궁성은 물왕멀, 즉 

현재의 중노송동 일대에 위치했다고 지목하였다. 아울러 厲壇이 있던 아래 부분을 ‘견훤왕궁지’로 특정

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기와‧자기편, 왕성 건축의 초석으로 추정되는 1만여 개의 돌덩이 

등을 제시했다.5)

전영래는 󰡔전주부사󰡕의 서술에 고고학 발굴조사를 더하여 전주 

도성을 상성‧중성‧외성 체계로 이해했다. 그는 1980년의 동고

산성 발굴조사에서 ‘全州城’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연꽃무늬 수막

새를 발굴하였으며6), 1990년과 1992년의 동고산성 발굴을 통해 

84.2ｍ×14.1ｍ의 전면 22칸, 측면 4칸의 면적이 1171.7㎡의 

대형 건물터와 주위에 세워졌던 여러 건물터를 발견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동고산성을 후백제의 왕궁터로 설정하고, 동고산

성의 대형건물지를 上城, 그 아래로부터 대지로 이어지는 지역을 

中城, 남노송동과 중노송동 일대를 外城으로 파악하였던 것이다.7) 

그의 견해는 발굴을 통한 자료의 제시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으

며, 이후 연구들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장명수는 전영래의 견해를 받아들여, 서노송동․중노송동․남노송

동 일대를 외성으로, 남노송동에서 승암산 골짜기를 올라가면서, 

중성․내성․상성으로 구성되었다는 견해를 제기했다. 그는 전주고

에서 반대미에 이르는 중노송동의 물왕멀 일대를 외성으로 설정하면서 그곳에 왕궁, 관아, 취락들이 

입지했다고 보았다. 아울러 동고산성과 도성 밖에 남고산성이라는 산성을 양립시킨 형식, 즉 도성과 

산성을 포용하는 市街地包圍式으로 이해했다.8)

하지만 성정용은 현지 조사를 통해 동고산성에서 평지로 이어지는 능선에서 축성 흔적을 볼 수 

없다는 점과 산성에 왕성을 배치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중성과 내성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그는 고토성을 왕성으로 비정하고, 고토성과 동고산성 사이의 구릉과 평지를 시가지가 

형성될 수 있는 공간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동고산성이 협소하고 주거 흔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방어용 

성으로 이해하고, 전주 도성이 동고산성·서고산성(황방산성)·구억리산성·남고산성을 연결하는 이중의 

방어체계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했다.9) 

5) 全州府, 󰡔全州府史󰡕, 1943, 138‧973∼975쪽.

6) 全榮來(1980), 󰡔全州, 東固山城槪括調査報告󰡕, 全州市立博物館.

7) 전영래(1997), 󰡔전주, 동고산성(1･2차)발굴보고서󰡕, 전주시·원광대학교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1), ｢後百濟와 全州｣ 󰡔후백제 견
훤정권과 전주󰡕(전북전통문화연구소 편), 주류성.

8) 張明洙(1994), 󰡔城廓發達과 都市計劃 硏究-全州府城을 中心으로-󰡕, 學硏文化社, 32쪽.

9) 成正鏞(2000), ｢後百濟 都城과 防禦體系｣ 󰡔후백제와 견훤󰡕(백제연구소 편), 서경문화사.

<그림 2> 전영래의 전주 도성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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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경찬은 현재 전주에서 관찰되는 전체 격자형 토지구획 체계는 서로 다른 시기에 시행된 

방리구획 체계가 구역별로 누적․확장된 결과로 이해했다. 그 가운데서도 주향이 시가구획을 목적으로 

설정된 정북방향이 아니라, 田地구획을 목적으로 하는 북서방향이라는 점과 남북중심축의 가운데 지점

을 중심으로 좌우측이 서로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는 점을 지적했다. 방리구획이 완산주가 설치되는 

685년에 이루어졌다면, 이미 평탄지대에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치소는 

구릉지역인 노송동 지역이라 이해한 것이다. 즉 견훤도읍시대 전주의 위곽 구조는 삼국시대부터 신라 

후기에 이미 축조되었던 고토성과 고지산성을 개축하고 증축하는 형태로 도성을 정비하여 시가를 이루

고 있던 중간 영역을 빙 둘러서 싼 포곡식 산성을 축조함으로써 다중위곽식 산성 구조를 지닌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10)

이후 이경찬의 견해에 영향을 받은 김주성은 신라시대 격자형 구획이 도심의 중심부를 형성했다면, 

후백제의 왕궁 또한 이곳에 건립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특히 그는 두 사자가 자웅을 겨루는 바닥돌

[磚]이 일제시기 도립의원(지금의 한국전통문화전당) 자리에서 발견된 사실에 주목해서, 후기신라 전주

의 중심지를 전주부성 지역으로 비정했다.11)

이에 반해 곽장근은 전주부성 일대는 이미 신라의 

공간으로 백제의 재건을 표방하고 나선 후백제가 도

성을 두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대신 인봉리 

문화촌 일대에 궁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여

기에 현 전주정보영상진흥원 뒤쪽의 흙벽을 궁성의 

서벽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그는 궁궐을 포함하는 

반월형의 내성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남고산성과 동

고산성을 비롯 도당산과 매봉산을 연결하는 외성의 

존재 가능성도 시사하였다.12) 곽장근이 이러한 견해

를 주장한 이유의 하나는 인봉리 방죽(인봉제)에 대

한 의문에서 비롯되었다. 후백제 역사 지우기의 일환으로 의도적으로 인봉리 방죽을 파서 왕궁을 수장

시킨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완산지󰡕에 “전주부의 동쪽 5리 기린봉 아래에 있으며, 물의 근원이 없어 물을 댈 수 없었는

데, 금상 정사년[정조 21년(1797)]에 관찰사 徐鼎修(1749∼1804)가 제를 만들었다.”13)고 기재되어 

있어, 인봉리 방죽은 정조 21년에 가서야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1766년에서 1711년 

사이에 제작된 전주지도에도 인봉제가 그려져 있지 않다14)는 점에서도 확인이 된다. 즉 곽장근의 견해

는 인봉제가 조선 후기에 와서 축설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조심스럽다.

10) 이경찬(2004), ｢전주의 도시형성과정과 고대·중세의 도시형태｣ 󰡔지도로 찾아가는 도시의 역사󰡕, 전주역사박물관.

11) 김주성(2014), ｢후백제의 왕궁 위치와 도성 규모｣ 󰡔한국고대사연구󰡕 74.

12) 곽장근(2015), ｢후백제 왕궁과 도성체제 연구｣ 󰡔대외관계로 본 후백제󰡕, 공감.

13) 󰡔完山誌󰡕 堤堰 獜峰堤.

14) 손상국(2023), ｢규장각 소장 ‘전주지’속 건물과 자연경관｣ 󰡔古地圖에 나타난 전주지명󰡕, 전주문화원, 119쪽. 

<그림 3> 곽장근의 전주 도성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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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선은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전주부사󰡕와 

1915년과 1919년 지적도 그리고 1938년 전주

시 도시계획도 및 1948년부터 최근까지의 항공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 후백제 도성 

성벽을 살펴보았다. 그는 고토성은 부여의 나성

이나 일본 다자이후[大宰府]의 오노조[大野城], 

고구려의 평양성의 외성과 같이 전주천을 이용

하고 노출된 지역에 성을 쌓아 도성을 보호하며 

배후산성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파악을 했다. 특

히 그는 󰡔전주부사󰡕의 고성벽과 고토성이 지적

도와 일치한 반면에, 서성벽은 일치하지 않는다

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전주 도성은 전주시 남동

쪽으로 배후에 동고산성을 두고, 이를 감싼 승암

산과 기린봉 자락에서 내려오는 좌우의 성벽을 

이용하여 북서에서는 고토성, 남서에서는 오목대 토성으로 연결되며, 전주천을 자연 해자로 삼았다고 

보았다. 더불어 황방산성, 서산, 완산 7봉 그리고 남고산성의 줄기로 이어지는 선은 2차 방어시설이라 

추정하였다.15)

최근에 이경찬은 기존의 고고학적 성과와 󰡔전주부사󰡕에 수록된 고성벽지의 배치형태를 종합해 후백

제 왕도공간 구조를 다시 제시하였다. 그는 후백제 전주 도성은 반태산에서 오목대를 연결하는 남북 

방향의 왕도조영축을 기준으로 동쪽 구릉지 구역에 도성벽을 축조하여 도성 시설을 배치하고 서쪽 

평지 구역에는 별도의 성곽을 축조하지 않았으나, 전주천과 제방을 활용하여 시가 구역의 경계를 형성

하는 東城西郭의 도성제를 취한 것으로 추정하였다.16)

또 조성욱은 후백제 시대에 축조된 견훤 도성은 노송

동의 구릉지대와 승암산의 산지를 포함하는 복합성 형태

의 반월성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전주천이 아닌 노송

천 서쪽 구릉지와 산지를 포괄하는 반월형 성곽이었고, 

고려시대 이후에 중심 지역이 평지로 이동하고 전주천까

지 거주지가 확장되었을 것으로 보았다.17)

이상과 같이 후백제의 궁성 위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된 상태이다. 반대미 일대의 고토성과 물왕

멀 일대, 동고산성, 전주부성, 인봉리 일대, 노송천 서쪽 

15) 최흥선(2021), ｢古土城으로 본 後百濟 全州都城 一考察｣ 󰡔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16) 이경찬(2024), ｢지도와 유적으로 보는 전주 후백제 왕도공간구조｣ 󰡔전북학연구󰡕 13, 2024.

17) 조성욱(2025), ｢전주의 중심지 변화와 견훤도성 및 궁성의 위치 추정｣ 󰡔한국지리학회지󰡕 14-3.

<그림 4> 󰡔전주부사󰡕의 고토성과 지적도 상의 서성벽 
불일치

�컮픎 컪컿쪋픎 힎헏솒퐎 핊�힎 팘픎 헞픒 슲펂 컪컿
쪋픎 폲윦옪 핂삲(�컮(2021), ｢古土城픊옪 쫆 後百濟 
全州都城 一考察｣ 󰡔짿헪퐎 멺󰡕, 컪몋줆칺, 161�).

<그림 5> 조성욱의 후백제 왕궁 위치 추정안



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185

구릉지 등이 그것들이다. 전주의 도성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오래 고민한 결과로 얻어진 성과들이다. 

다만 이를 확인해 줄 문헌자료가 풍부하지 않다는 점은 여전히 아쉬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다음 

장에서는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전하는 문헌 기록을 더해 후백제 궁성에 대해 살펴보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3. 뭏컿픦 퓒�퐎 묺혾
889년에 자립한 견훤은 892년에 광주를 세력권으로 확보하였다. 그 후 그는 스스로 임금을 칭하지는 

않았지만, ‘新羅西面都統․指揮兵馬制置․持節․都督全武公等州軍事․行全州刺使 兼御史中丞․上柱國․漢南郡開

國公․食邑 2,000戶’로 自署했다.18) 견훤이 자서한 내용 가운데 전주가 무주, 즉 광주보다 앞서 나타난다

는 것은 전주를 우선 순위에 두었음을 뜻한다. 일시적으로 광주에 거점을 마련할 수는 있으나, 견훤은 

처음부터 전주를 도읍으로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인 셈이다.

900년에 전주에 이른 견훤은 이곳에 도읍을 정했다. 후백제 대왕을 자칭한 후, 官府를 설치하고 

官職을 나누었던 것이다.19) 도성 건설에 적어도 2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898년 이전부터는 

그가 구상하는 도성을 전주에 구축하기 시작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주는 견훤의 계획에 설계되고 

축성된 신도시였다고 할 수 있다. 901년에 견훤은 ‘바르게 연다’라는 의미의 ‘正開’라는 연호를 제정하

였다.20) ‘바르게 연다’는 도성 축성이 마무리되고 나라의 경영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견훤의 자신감이 

발현된 표현인 셈이다.

후백제 도성의 존재는 󰡔고려사󰡕에 왕건이 후백제 都城에 들어갔다21)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왕건은 ｢神聖王親製開泰寺華嚴法會疏｣에서 후백제 도성을‘僞都’22)로 표현했다. 전주 견훤 도성과 관련

되어 그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그나마 후백제의 성벽과 관련해 도움을 

주는 것이 다음 기록이다. 

가) 古土城 부의 북쪽 5리에 있다. 터가 남아 있는데 견훤이 쌓은 것이다.23)

나) 甄萱城 부의 북쪽 5리 지점에 있는데, 이는 견훤이 도읍할 때 쌓은 것이다. 지금은 무너져 터만 

있는데, 세상에서는 ‘古土城’이라 부른다.24)

인용문 가)와 나)는 각각 󰡔新增東國輿地勝覽󰡕과 󰡔東國輿地志󰡕의 서술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18) 遂襲武珍州 自王 猶不敢公然稱王 自署爲新羅西面都統指揮兵馬制置·持節·都督全武公䓁州軍事·行全州刺史兼御史中丞·上柱國·漢
南郡開國公食邑二千戸(󰡔三國史記󰡕 卷50, 列傳10 甄萱).

19) 󰡔三國史記󰡕 卷50, 列傳 甄萱.

20) 정개 연호에 대해서는 金包光(1928), ｢片雲塔과 後百濟의 年號｣ 󰡔佛敎󰡕 49; 배재훈(2009), ｢片雲和尙浮圖를 통해 본 實相山門
과 甄萱政權｣ 󰡔百濟硏究󰡕 50; 조법종(2023), ｢후백제 견훤왕의 왕권 신성화 방안검토 -정통성표방, 연호 건원, 대왕호칭, 시조신
화 신성화를 중심으로-｣ 󰡔大丘史學󰡕 151 참조.

21) 󰡔高麗史󰡕 卷2, 太祖 19年 9月.

22) 󰡔東人之文四六󰡕 卷8. ｢神聖王親製開泰寺華嚴法會疏｣.

23) 古土城 在府北五里有基址 甄萱所築(󰡔新增東國輿地勝覽󰡕 卷33, 全羅道 全州府 古跡).

24) 甄萱城 在府北五里 甄萱都全州時所築 今頹圮 有基址 俗稱古土城(󰡔東國輿地志󰡕 卷5上, 全羅道 全州府 古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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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년에 편찬된 󰡔팔도지리지󰡕에 󰡔동문선󰡕에 수록된 우리나라 문사들의 시문을 추가해 성종 12년

(1481)에 󰡔동국여지승람󰡕을 1530년에 증보하여 간행한 인문 지리서이다. 앞서 인용한 가)는 ‘신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견훤이 고토성을 쌓았다는 이야기는 1481년 이전의 인식, 즉 성종대 이전부터 

전해져 온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나)의 󰡔동국여지지󰡕는 유형원이 편찬한 지리지이다. 그 내용을 보면, 효종조까지의 내용이 있으며, 

1662년에 허목이 편찬한 󰡔陟州誌󰡕가 참고 목록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종대에 편찬된 것으로 판단된

다. 󰡔동국여지지󰡕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증수하는 것을 1차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형원은 

부의 북쪽 5리에 있다거나 견훤이 쌓았다고 하는 것을 고려하면, 가)와 같은 곳임을 알 수 있다.

이 고토성은 전주 도성의 위치 및 범위를 정하는 데 기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 고토성과 관련해서 󰡔전주부사󰡕에는 “이렇게 견훤 왕궁지를 중심으로 서쪽의 화장터 앞에서부터 

가타쿠라[片倉] 제사공장의 굴뚝에 이르는 1,000m 이상에 걸친 기다란 길이 아직도 역력하게 남아 

있는 것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그에 이어지는 성벽

지로는 왕궁지의 뒤편 구 동정리의 뒷산을 가로질러 

동남쪽으로 이어져 지금의 전주 동쪽 일대의 산골짜

기 높은 지대를 감싸 안고 하나의 성읍지를 이루었으

며, 거기서 남쪽으로 나가다 기린봉 정상에서 서쪽으

로 꺾어져 성황사 계곡을 둘러싼 대규모의 성지를 전

주의 지형과 산재해 있는 성벽지를 통해서 억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거나, “전주역 東(현 전주시청 동), 

高山街道(전주 중앙성당에서 세이브존 전주 코아점 

옆을 지나 고산에 이르는 도로)와 舊 東井里에 통하는 

도로(전주고교 동편에서 서낭댕이를 거쳐 진안으로 

가는 도로)의 중간에 낀 일련의 구릉지대는 옛날부터 후백제왕 견훤이 쌓은 토성지로 전해지고 있는데, 

특히 이곳은 왕궁지로 추정되는 흔적이 있다. 권말 부록에 있는 깨진 기와의 사진도 그 증거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주요한 것은 이 지역이 전주의 古城址 중 가장 형승지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대의 민가를 자세히 조사한 결과 往古의 왕성의 건축 초석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角形石材나 大形川石이 무려 1만여 개가 현존하고 있는 점이다.”25)라는 언급이 도움을 준다.

고토성의 존재는 최남선이 1925년 3월 하순부터 50여 일에 걸쳐 남한 지역을 순례하고 지은 󰡔심춘순

례󰡕에서도 찾아진다. 글 가운데 “盤臺山 밑에 높다란 널빤지로 만든 울타리[板墻]를 두르고 지붕에 

난 창문[天窓]이 있는 집채의 줄줄이 보이는 것은 물을 것 없는 감옥인데, 그 곁에서 비롯하여 철로 

쪽으로 논두덕처럼 울목줄목하게 약간 일자로 남아 있는 것이 후백제의 城址라 한다. 대개는 馬韓 

이래의 옛터를 그대로 사용하여 내려온 것일 듯하여, 거진 없어지고 겨우 남은 몇 언덕의 땅이 몹시 

남의 마음을 잡아 다린다.”26)는 언급이 있는 것이다. 최남선이 언급한 고토성은 반대미에서 카타쿠라 

25) 全州府(1943), 󰡔全州府史󰡕, 973쪽.

<그림 6> 󰡔전주부사󰡕의 후백제 궁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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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말한다. 󰡔전주부사󰡕보다 먼저 고토성이 언급된 것으로, 󰡔전주부사󰡕의 서술

에 신뢰를 더한다.

궁궐 건축에 쓰일만한 1만 개 돌덩이들의 존재는 전라감사 趙顯命(1690∼1752)이 전주부성을 축성

하면서 사용한 ‘民舊熟石’, 즉 ‘민간에 오랫동안 묵은 돌’의 존재에서 엿볼 수 있다. 전주부성을 축성할 

때 남긴 기록인 󰡔축성계초󰡕(󰡔전주부성축성록󰡕)에는 그 당시 성벽을 쌓으면서 새로운 돌과 함께 총 

1,805덩이[左一所에 123덩이[塊], 左二所에 330덩이, 右一所에 677덩이, 右二所에 675덩이]27)의 ‘민

구숙석’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전하기 때문이다. 19세기까지 전주에 이러한 돌덩이가 전해져 왔음은 

朴淇鍾(1824∼1898)이 지은 ｢望甄萱古都｣의 “남겨진 옛터 사방의 돌들을 가리키네(指點遺墟石四圍)”라

는 구절에서도 살필 수 있다.

물왕멀 주위에서 대형 주춧돌(86×50cm)들이 존재했음은 2002년 5월 4일 방송된 KBS ｢역사스페

셜｣에서도 확인이 된다. 인터뷰에 응했던 이한생은 자신의 집에서 본 돌덩이가 3∼40개 정도였다는 

답변을 했다. 최근까지도 후백제대 초석들이 전해져 옴을 알 수 있는 증언인 셈이다. 1만 개의 돌덩이의 

존재를 부정하기 쉽지 않은 이유이다. 아마도 이 돌덩이들은 후백제 궁성에서 사용되었던 것들이 남아 

전해진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전주부사󰡕와 󰡔심춘순례󰡕의 고토성 언급과 앞서 인용한 가)와 나)는 고토성의 존재를 분명히 하고, 

견훤의 도성 공간이 그 남쪽에 위치했을 것임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적어도 고토성

의 남쪽에 궁성이 위치했다고 단언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주는 견훤이 도읍을 

900년에 두기 전에 이미 도읍으로 선정하고 시간을 들여 도시 구조를 설계하고 도성 건설에 착수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곳은 그 이전부터 이미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도성 건설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관련해서 

전주부성이 위치한 공간과 관련해 앞서 언급

한 이경찬의 견해가 참고된다. 이경찬은 전주

시가의 주향이 시가구획을 목적으로 설정된 

정북방향이 아니라, 田地구획을 목적으로 하

는 북서방향이라는 점과 남북중심축인 중심에 

위치한 선을 중심으로 좌·우측이 서로 다른 특

성을 보여준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림 7>에

서 기준으로 삼은 구획열 좌부의 방리구획선

은 정북방향을 기준으로 약 18° 서쪽으로 치

우친 균질한 주행을 취하고 있는 반면, 우부 

방리구획의 경우 동서 구획선은 동일한 방위

26) 崔南善(1926), 󰡔尋春巡禮󰡕, 白雲社, 3쪽.

27) 󰡔全州府城築城錄󰡕 ｢築城節次｣.

<그림 7> 전주 시가지의 주향
(핂몋�, ｢헒훊픦 솒킪컿뫊헣뫊 몮샎·훟켆픦 솒킪�｣ 

󰡔힎솒옪 �팒많쁢 솒킪픦 펻칺󰡕, 헒훊펻칺짣줊뫎, 2004,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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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니는 데 반해, 남북구획선은 켜별로 서로 다른 편향각, 즉 정북방향을 기준으로 9°,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28) 이는 전주의 방리구획이 시기에 따라 여러 차례 조정되었음을 말해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경찬은 서쪽으로 18° 편향된 북서 방향의 주향을 신라 후기 전지(田地) 구획의 흔적으로 파악하였

다. 이에 비해 편향각이 9°~13° 수준에 그치는 남북 구획선은 앞선 전지 구획과는 다른 목적을 띠고 

그 이후에 조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요컨대 이는 견훤이 전주 도성을 건설하며 새롭게 구획한 선으로 

추정되며, 기존 도시 기반 위에 새로운 왕도의 중심축을 설정했음을 의미한다. 전주 도성의 이러한 

중심축 변경을 뒷받침하는 다음의 문헌 기록에 주목해 보자.

다) 천우 18년(909) 여름에 전주 임피군에 도달했다. 주의 도통 견훤 태보가 만민을 통치하고 있었다. 

태보는 보낼 스스로 善根을 가졌고 장군의 종자로 태어나 바야흐로 큰 뜻을 펴고자 하였다.……드

디어 州의 离地에 있는 남복선원에 머물 것을 청하였다.29)

다)는 ｢옥룡사동진대사비문｣의 내용 일부이다. 이 비문은 광종 9년(958)에 지어진 비문으로, 견훤의 

사망 시점인 936년으로부터 22년 뒤에 해당한다. 후백제에 대한 기억을 온전히 갖고 있는 시기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离는 괘의 하나로, 남쪽을 의미한다. 즉 남복선원은 주의 남쪽에 위치했다고 

할 수 있다. 주의 남쪽은 견훤이 거처하는 왕궁을 기준 삼아 

기록했다고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왕궁은 그 북쪽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관련해 완산이 남복산으로 불렸

다30)는 사실이 주목된다. 남복선원이 완산에 위치했을 가능

성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즉 견훤 전주 도성의 중심축은 현재

와 같은 객사와 전라감영이 중심이 된 동서축이 아닌 완산을 

남쪽으로 하는 남북축이었을 여지가 생긴다. 이는 앞서 종광

대가 있는 구 東井里 지역이 후백제 도성의 왕궁터라는 설과도 

호응하는 대목이다. 왕건이 919년에 개성으로 도읍을 옮기면

서 송악의 남쪽에 두었다31)는 사실은 동시기에 존재한 후백제 

또한 궁성을 남북축을 기준으로 조성했을 가능성을 높인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이 乾止山과 坤止山의 존재이다. 

건지산은 전주의 鎭山이다.32) 이규보의 ｢南行月日記｣에 보이

28) 이경찬(2004), 앞의 논문, 앞의 책, 56∼58쪽.

29) 還天祐十八年夏 達全州臨陂郡 而屬道虛行之際 時不利之初  粵有州尊都統甄太傅萱統戎于萬民堰也 太傅本自善根 生於將種 方申
壯志 雖先擒縱之謀 曁謁慈顔倍勵瞻依之志 乃歎曰 遇吾師 而雖晚爲弟子 以何遲避席拳拳書紳慥慥 遂請住州之离地南福禪院(｢玉
龍寺洞眞大師寶雲塔碑｣).

30)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3, 全羅道 全州府 古跡.

31)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2年 正月.

3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3, 全羅道 全州府 山川.

<그림 8> 종광대를 중심으로 본 건지산과 
곤지산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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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주의 진산으로 기재된 ‘中子山’33)으로 나오는데, 󰡔동국여지승람󰡕에는 이 산을 건지산으로 표기하

고 있다. 건지산이라는 명칭은 태종 13년(1413) 10월34)의 실록 기록에 처음 보인다. 이 점에 주목해 

13∼14세기 어느 시점 또는 조선 초기에 개국의 정당성과 본향인 전주의 위상을 새롭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중자산에서 건지산으로 개칭35)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1413년 10월에 太宗 李芳遠이 건지산에서 사냥을 했다는 사실은 적어도 이때까지는 전주이

씨와 관련되어 신성한 공간으로 설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1413년은 조선이 건국된 1392년

으로부터 1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임을 고려하면, 건지산이라는 명칭은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

건지산과 곤지산의 건곤은 󰡔周易󰡕을 참고하면, 乾卦는 하늘을, 坤卦는 땅을 가리킨다.36) 즉 ‘天地’에 

해당하는 건지산과 곤지산은 의도적으로 배치됐다고 판단된다.37) 󰡔전주부사󰡕에서도 이 견훤궁성지로 

추정하는 구 동정리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3km 지점에 위치한 건지산을 주산38)으로 보았다. 조심스럽

기는 하지만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전주 도성이 남북을 축으로 해서 설계되었다는 점과 호응하는 대목이

어서 고민해 볼 가치가 존재한다.

전주 도성의 체계와 관련된 그동안의 이해에서 전제가 되었던 것은 고토성의 서성벽이 존재했다는 

󰡔전주부사󰡕의 서술이었다. 고토성과 서성벽 내에 군주의 생활공간, 즉 궁성이 존재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지적도와의 대조를 통해 서성벽의 존재가 오류였을 것이라는 최흥선의 견해가 

도움을 준다. 이 견해는 전주고등학교 부근에 위치한 중노송동 재개발 대상지의 발굴조사에서 성벽의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39)는 점에서도 설득력을 가진다. 그렇다면 전주 도성의 궁성이 그 안에 

위치했다고 단정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전주부사에 표시된 서성벽은 후대에 인위적으로 설정된 

선으로 보이며, 이를 근거로 후백제 궁성의 범위를 추정할 수는 없다. 물론 이는 서성벽의 실재성을 

부정하는 것일 뿐, 후대 전주부성의 공간 일부가 결과적으로 궁성 영역과 중첩되었을 가능성까지 배제

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앞서 종광대가 위치한 곳이 남북축의 중심선이 지나는 곳임을 고려하면 전주 도성의 왕궁은 그곳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종광대 아래에 위치한 옛 동정리 지역에 1만여 개의 돌덩이가 

존재했다는 언급이나, 물왕멀이 견훤의 왕궁터40)라는 구전 등이 근거가 된다. 󰡔전주부사󰡕는 그곳을 

33) 󰡔東國李相國集󰡕 卷23, 記 ｢南行月日記｣.

34) 󰡔太宗實錄󰡕 卷26, 太宗 13年 10月 戊申.

35) 이종철(2023), ｢전주부지도｣에 담긴 전주이야기｣ 󰡔古地圖에 나타난 全州地名󰡕, 전주문화원, 135∼136쪽. 

36) 󰡔周易󰡕 說卦.

37) 이에 대해 조법종은 중자산을 中과 중[僧]으로 보면서, 중바위, 즉 승암산으로 봤다(조법종(2003), ｢後百濟 全州의 都城구성에 
나타난 四靈체계｣ 󰡔한국고대사연구󰡕 29, 201쪽). 여기에 김주성은 가운데 中자를 전주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던 산이라는 의
미로 받아들이면서 승암산을 진산으로 봤으며, 중악으로까지 추론을 했다(김주성(2014), 앞의 논문, 97쪽).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중[僧]은 산 정상부 바위 모습이 스님들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승암산과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 부정(곽장근(2015), ｢後百濟 王宮과 都城體制 硏究 試論｣ 󰡔全北史學󰡕 47, 8∼9쪽)하는 견해도 있다. 여기에 승암산이 
건지산이라면, 현재의 곤지산과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승암산이 건지산이라는 견해에 동의하기 어렵게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종광대를 중심으로 한 남북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순리에 맞는 듯하다. 

38) 全州府(1943), 󰡔全州府史󰡕, 973쪽.

39) 전북문화재연구원(2015), ｢전주 중노송동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굴조사 약보고｣.

40) 한글학회(1981), 󰡔한국지명총람󰡕 12(전북편) 상, 3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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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훤왕궁터로 특정하고 있기도 한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기록이 참고된다.

라) 가파른 새 성가퀴 구름 속까지 데(崢嶸新堞入雲長)

견훤의 옛터 곁에 마주 보고 솟았네(待峙甄萱故疊傍)41) 

이 시는 1734년에 전주부성을 새롭게 축조한 趙顯命(1690∼1752)이 지은 시 ｢次湖西伯賀城築䪨｣이
다. 그가 전주부성을 축성한 뒤 호서의 감사가 지은 축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이 시에서 조현명

은 새로 축성한 전주부성의 성가퀴가 견훤의 옛터와 마주하고 있다고 하였다. 조현명이 전주부성에서 

마주 보이는 건너편을 견훤의 옛터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조선시대 전주부성에서 마주 보이는 곳은 종광대가 

위치하고 있는 반대미 부근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후백

제 도성 가운데 궁성은 종광대가 위치한 반대미를 중심으로 위

치했을 것으로 비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동시대에 존재했던 궁예의 철원 도성의 규모가 

참고된다. 궁예의 철원 도성은 10세기 초 지방 정권이 조성한 

도성 규모의 한 예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를 직접적 근거로 

삼을 수는 없으나, 당시 도성 축조가 일정한 공간 범위를 전제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듯하다.

철원 도성은 외성이 동서 약 4,300m, 남북 3,000m, 둘레 

약 14,600m, 내성이 서변 1,550m, 남변이 약 1,500m이

다.42) 이를 참고삼아 왕궁으로 추정되는 종광대 부근을 중심으로 해서 대략 남북과 좌우 1,400m 

정도를 지도상에 표시하면 그림 9)와 같다. 대략적인 규모를 통해서 조선 후기에 축성된 전주부성의 

일부도 내성의 일부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전주부사󰡕에 실린 ‘두 사자가 자웅을 겨루는 

바닥돌[磚](이하 ｢쌍사자 바닥돌｣)’이 주목을 끈다. 이 바닥돌

은 1926년 화원정, 지금의 한국전통문화전당 부근에서 발견

되었다. 발견자는 이 유물이 신라 말 고려 초의 것이라고 하였

다. 󰡔전주부사󰡕가 저술된 시점에는 오마가리 요시타로[大曲美

太郞]라는 인물이 소유하고 있었다. 바닥돌의 길이는 1척 3촌 

2부, 폭은 9촌 5부, 두께는 2촌 3부였다. 현재의 도량형인 

cm로 환산하면 길이 약 40cm, 폭 약 29cm, 두께 약 7cm 

정도가 된다.43) 따라서 이 바닥돌은 상당한 무게를 가졌을 

41) 󰡔歸鹿集󰡕 卷2, ｢次湖西伯賀城築䪨｣.

42) 田保橋 潔(2019), ｢궁예와 태봉의 도성지｣ 󰡔태봉 철원도성 연구󰡕, 태봉학회·철원군, 343쪽.

43) 全州府(1943), 󰡔全州府史󰡕, 圖版 出土遺物.

<그림 9> 후백제 내성의 대략적인 범위 

<그림 10>. 󰡔전주부사󰡕의 ｢쌍사자 
바닥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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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이며 그 문양 등을 고려하면, 민가에서보다는 궁궐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

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시대 전주부성의 일부도 전주 도성, 그 가운데서도 궁성의 일부였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전주부성의 일부가 견훤 궁성 영역과 중첩

되었을 가능성과 더불어, 전주 시가지의 방리

구획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균질적이지 

않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전주 도성 내부에

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설정된 별도의 공간 구

획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특히 

반대미를 북쪽 한계로 설정할 경우 이러한 구

획은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되는데, 이는 국립

전주박물관 소장 ｢완산부지도｣와 1918년 ｢전

주지도｣를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두 지도에서는 여단과 반대미, 곧 종광대가 위

치한 지점을 중심으로 하나의 독립된 공간 단

위가 형성되어 있는 양상이 확인되며, 이는 해당 지역이 단순한 시가지의 일부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정된 핵심 공간이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 구획 내부는 다시 서로 다른 성격의 공간으로 구분되는

데, 그 가운데 1구역은 2구역과 달리 소규모 필지로 세분된 흔적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해당 공간이 일반적인 주거지나 시가지와는 다른 기능을 지녔음을 보여주며, 대형 전각과 같은 

궁궐 건축이 배치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하게 한다.

기본적으로 궁궐은 정사를 위한 공간을 전면에, 사생활을 위한 공간을 후면에 배치하며, 휴식과 

정서의 순화를 위한 건축공간은 맨 뒤 북쪽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44) 정치 공간인 외전과 생활공

간인 내전을 구분한 것이다. 내전 또한 왕과 왕비의 생활 공간으로 구분된다. 외전은 왕이 공식적으로 

신하들을 만나 의식이나 연회 같은 행사를 치르는 곳으로 正殿이나 法殿이라 불리는 건물이 들어서고, 

내전은 왕과 왕비가 치르는 공식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도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궁궐 공간에

는 동궁과 후원 그리고 궐내 각사와 궁성문도 위치했다. 궐내 각사는 궁궐 안에 들어와 있던 여러 

관청 소속 관리들이 활동하는 공간이고 후원은 궁궐 북쪽 산자락에 있는 苑囿를 가리킨다.45)

󰡔삼국유사󰡕에는 부족하지만, 그나마 어렴풋이라도 후백제 궁성의 구조를 짐작게 하는 기록이 전한다.

마) 󰡔李磾家記󰡕에는 “견훤에게는 아들 아홉이 있으니,……모두 上院夫人의 소생이다”라고 하였다. 견훤

은 처첩이 많아서 아들 10여 명을 두었는데,……清泰 2년 을미 봄 3월에 英順 등과 함께 신검을 

권해서 견훤을 金山佛宇에 가두었다.……처음에 견훤이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멀리[遥] 

44) 孔俊元(2009), 󰡔王宮과 都城󰡕, 세계문예, 25쪽.

45) 국사편찬위원회(2008), 󰡔다양한 문화로 본 국가와 국왕󰡕, 동아출판, 165∼170쪽.

<그림 11>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완산부지도｣와 1918년 
전주지도에서 보이는 전주 도성 내 궁성 구획(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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宫庭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므로……신검이 아버지에게 아뢰기를, “여러 장수들이 기뻐하는 소

리입니다.”라고 하였다.46)

김재홍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침전과 대궐의 뜰에 해당하는 궁정이 존재했음을 지적했다. 침전은 

왕과 왕비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

으로 주변에는 휴식을 취하는 후원 

등의 시설이 존재했으며, 궁정은 국

가의 정사가 이루어지는 공적인 공간

으로 정전[宮]과 뜰[庭]로 구성되었

다. 궁정에서 고함치는 소리를 신검

은 여러 장수가 기뻐하는 소리라고 

하였는데, 이는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광장과 같은 공간과 침실이 있

는 공간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떨

어져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47)

여러 장수가 모일 수 있는 장소로는 ｢완산부지도｣에는 ‘演武亭’으로, 1918년 전주지도에는 ‘屠獸場’

으로 표시된 터가 주목된다. 군사훈련 장소로 쓰이거나 짐승을 도살하는 공간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은 

여러 장수가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내성은 종광대가 있는 반대미를 배후로 해서 남쪽을 향한 구조였다고 판단된다. 

즉 반대미 및 종광대 부근을 후원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구 동정리 부근을 포함한 

그 앞쪽에 견훤의 침실과 여러 비빈이 거처하는 전각이 위치한 내전 공간이 위치한 곳으로 볼 수 

있다. 내전과 관련해서는 견훤에게 ‘上院夫人’과 더불어 여러 부인이 있었다고 하는 언급이 주목된다. 

院은 궁궐이나 궁실을 뜻48)하는 글자이기 때문이다. 이는 내전 가운데 ‘상원’으로 대표되는 별도의 

공간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견훤의 아버지인 아자개에게 상원부

인과 남원부인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상원과 남원의 존재는 적어도 아자개의 부인들은 후백제 궁성에 

함께 거주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상원과 남원부인이라는 표현은 후백제 궁성의 후원에 상원과 남원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침실과 상원 그리고 남원은 기본적으로 궁궐의 뒤편에 위치한 내전에 배치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상원과 남원은 종광대 아래편에 위치한 구 동정리 구역에 위치했다고 추정된다.

후원을 반대미 부근으로 비정한다면, 그 주변에 내전이, 그리고 그 앞에 정전이 위치했을 것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정전은 지금의 ‘한옥마을 서해그랑블 아파트’과 전주고등학교 부근에, 그리고 전주고

등학교 운동장은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광장 공간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46) 慈之弟一妻上院夫人 第二妻南院夫人 生五子一女……至清泰二年乙未春三月 與英順等勸神劍幽萱於金山佛宇……初萱寢未起遥聞
宫庭呼㖤……聲告父曰……而諸將歡賀聲也(󰡔三國遺事󰡕 卷2, 紀異2 後百濟甄萱). 

47) 김재홍(2024), ｢전주 후백제 왕궁의 조영 특성｣ 󰡔전북학연구󰡕 13, 193∼194쪽.

48)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2008), 󰡔漢韓大辭典󰡕 14, 772쪽. 

<그림 12> ｢완산부지도｣와 1918년 전주지도의 광장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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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추정해 보자면, 반대미와 이어지는 고토성의 한 부분인 구 형무소 자리도 후백제 궁궐의 

일부분일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곳은 구릉지대로 둘러싸여 있어 별도의 공간구조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후백제 궁궐이 기본적으로 左廟右社의 도성 원칙을 지켰다고 한다면, 곡신과 토지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사직단이 위치했던 공간일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가 있다. 

4. 맺음말

이 글은 문헌 기록과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후삼국 시대 후백제의 도성 가운데 궁성의 위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후백제 도성 연구는 10세기 초의 정치적 변동을 이해하는 핵심 단서를 제공하며, 

지역사 연구 및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역사 기록과 고고학적 연구가 부족과 도시개

발로 인한 유적 훼손으로 연구에 어려움이 크다. 그나마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전주부사󰡕 등의 기록과 

현재 발굴되고 있는 종광대 유적 등을 통해 작은 실마리라도 얻을 수 있어 다행이다.

기존 연구에서 후백제 도성의 구조와 궁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와 문헌 기록을 통해 후백제 도성 건설의 중심축과 궁성 위치를 살펴봤다.

15세기부터 전해오는 고토성의 기록은 도성의 범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부 북쪽 5리에 

고토성이 위치했다는 점은 궁성이 그 남쪽에 위치했음을 말해준다. 이와 관련해 주 남쪽의 완산에 

남복선원이 위치했다는 ｢옥룡사동진대사비문｣의 서술은 견훤 도성의 중심축이 동서가 아닌 건지산과 

곤지산을 중심축으로 하는 남북 방향이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종광대가 있는 구 동정리 지역을 후백제 

도성의 왕궁터로 보는 설과 호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구 동정리 일대에서는 궁궐 건축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1만여 개의 돌덩이가 존재했으며, 

지금의 한국전통문화전당 부근에서는 왕실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쌍사자 바닥돌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곳에 궁성이 위치했다고 판단하게 하는 바탕이 된다. 현재 활용 가능한 기록을 종합하면, 후백제 

궁성은 종광대가 있는 반대미를 배경으로 삼아 그 주위에 후원이, 지금의 한옥마을 서해그랑블 아파트

가 위치한 부근에 궁성이 그리고 전주고 운동장 부근이 광장이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 논문은 기존의 연구가 도성 또는 궁성의 후보지를 제시하는 정도에서 벗어나 후백제 궁성의 

기준축이 남북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 그리고 기존의 견해와 문헌 자료를 활용하여 후백제 

궁성의 공간을 재구성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이 글 또한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으며 결정적인 고고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은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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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전주 도성 가운데 내성(궁성)의 구조 추정

헒훊 솒컿픦 뺂컿픎 �멚 1픦 뭏컿 짝 풞뫊 2픦 헣 뫎�슲핂 퓒� 뭞뺂맏칺 뫃맒픊옪 묺쭒 쫊
쿦 핖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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